
듀폰, ICI의 나일론사업 인수
아크릴사업 및 4 . 3억달러 지급교환 … R P . S n i a도 합작 합의

미국 D u p o n t과 영국 I C I가 나일론사업과 아크릴사업을 교환 인수키로 합의했다.

잠정합의된 인수조건은 듀폰이 I C I의 나일론사업을 인수하고, 자사의 아크릴사업을 I C I에 양도하면

서 약 4억3 0 0 0만달러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듀폰의 아크릴사업은 주로 북미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, 91년 매출액은 3억달러였고, ICI의 나일

론사업은 유럽 시장점유율 4위로 9 1년 약 1 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.

계약조항에 따르면, 듀폰은 I C I의 중간재, 섬유 및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사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영

국, 독일, 네덜란드 등지의 ICI 직원들을 흡수하게 되며, ICI도 MMA(Methyl Methacylate)와 아크릴

쉬트 생산 공장에 근무하던 듀폰의 직원들을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듀폰은 1 0억달러를 투자해 아시아·태평양지역 나일론사업도 확장, 90년 싱가폴에 연산 1 1만톤 규모

의 아디픽산 공장을 건설했으며, 오스트레일리아 화이버메이커도 인수했다. 또한 일본과 한국(울산)

에 엔지니어링 폴리머인「자이델」을 생산하는 컴파운딩 공장을 갖고 있다.

듀폰은 3 0년대 후반 나일론을 개발했

고,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. 나

일론은 섬유, 필름 및 플래스틱 제품

등 생활용품 뿐 아니라 타이어, 포장필

름 및 엔지니어링 수지 같은 산업용 제

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. 

한편, Rhone-Poulenc과 S n i a도 폴리아

미드 카페트직물과 단섬유( S t a p l e

F i b e r )분야에서 5 0대50 합작키로 합의

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합작사는 프랑스 L y o n에 본부를 두

고, 운영은 이태리 S n i a가 담당할 예정

인데, BCF(Bulk Continuous Filament) 3만톤및 Staple 5만톤을 생산하며, 예상매출 규모는 3억2 1 0 0

만달러 규모로, 유럽 시장점유율이 2 6 %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S n i a는 C e s a n o소재 특수제품을 포함해서 Castellaccio, Rome, Forli에위치한 나일론 B C F와 S t a p l e섬유

생산시설을, RP는 프랑스 A r r a s와 Valence, 독일 N e u m u n s t e r소재 공장을 합병할 예정이다.

이번 합작은 B C F품목에서 강세인 R P과, Staple품목에서 강세인 S n i a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하고

있다.

유럽은 나일론섬유 공급과잉으로 인해 BCF 가동률은 75% 이하, Staple은 80% 수준으로, 지난해 동

독의 1만5 0 0 0톤 규모의 BCF 생산설비가 유럽 2 3만톤 설비에 합류, 이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

전망된다.

지난해 유럽 나일론 섬유 총 매출액은 2 9억달러, 순이익은 2억3 0 0 0만달러를 기록했는데, Dupont은

세계시장의 30%, ICI는 유럽시장의 2 0 %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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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> 서유럽 나일론시장 점유 현황 (단위: % )


